
S K신용등급 잇따라 추락!
금융시장 대응 따라 신인도 영향 … 현금흐름 악화 우려

한국신용정보가 3월14일 SK의장기신용등급을 AA-에서 A+로낮추고 <하향검토> 대상에포함시켰다.

또 SKC&C의장기신용등급과 기업어음 신용등급도 각각 A-에서 BBB+, A2-에서 A3+로한단계 하향 조정

하고역시 <하향검토> 대상으로분류했다.

한국신용정보에따르면, SK는 SK글로벌에 대해영업거래를통해 발생한순 채권규모가 모두 1조5000억원

수준이며우발채무로는 SK글로벌의해외법인차입금에대한지급보증및제품수출관련이행보증이 1100억원

정도존재하고있다며, 보유중인 SK글로벌의주식 가치도 하락해 재무안정성과 현금흐름 악화가 우려되는 것

으로평가했다.

또대외신인도약화로 앞으로 금융시장환경변화에대한 대응력 저하가우려돼 회사채 상환능력은 직전 장

기신용등급인 AA-를충족시키지못하고있는것으로판단했다.

이와 함께 SKC&C도 최태원 그룹 회장과의 비정상적인 주식교환으로 심각한 경영상의 불투명성을 노출시

켰으며, 그룹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75%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매출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

했다.

한국신용정보는 SK, SKC&C의 등급 하향조정은 SK글로벌의 분식회계에서 촉발됐고 금융시장 대응강도에

따라 양사의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하향검토> 대상에 등재했다고 밝

혔다.

또 SK글로벌의처리상황변화가다른 SK계열사의신용도에미치는영향을검토중이다. <조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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